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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

철저한 축산물 검사
- 비대면 축산물 소비 안전 확보를 위해 원료축산물 검사 강화  -

○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

비대면 소비가 증가되고 밀키트와 같은 새로운 식품유형이 소비되는 

변화에 대응하여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

철저한 원료 축산물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

○ 인천에는 소·돼지 도축장 1개소와 가금류 도축장 1개소, 집유업 

1개소를 비롯하여 축산물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

축산물판매업·보관업·운반업 등 총 4,579개의 축산물 관련 업체가 

운영되고 있으며 약 1,430여개의 축산농가가 분포하고 있다.

○ 식육이 생산되는 첫 관문인 도축장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도축

검사관들이 상주하며 살아있는 가축의 생체검사를 시작으로 해체

검사,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여 식용에 부적합한 식육을 전량 폐기하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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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축과정에서 오염을 예방하는 등 도축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. 

○ 도축이 끝난 식육에 대해서는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미생물 

검사를 실시하고, 도축 작업의 위생 개선을 위하여 소고기 도체의 

부위별 오염도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

○ 또한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치는 동물용의약품, 호르몬제, 

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도 실시한다. 

○ 식육에 대해 180종의 잔류물질 검사 이외에도 농장에서 생산되는 

식용란과 산란계에 대한 살충제 검사, 그리고 집유장 원유에 대한 

71종의 유해 잔류물질 검사와 위생검사 등 원료 축산물 전 부분에 

대한 검사를 추진하여 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

방침이다. 

○ 김경호 인천시 동물위생시험소장은“언택트 트렌드로 인해 보다 

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요구되고 있다.”며 “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

수 있도록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감시를 

통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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